
2001년 아프가니스탄(이하‘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은 세계 최고의 불상 바미안
대불을‘우상숭배’'라는 이유로 무참히 파
괴해 세계를 경악시켰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아프간 남서지역 고대불교 유
적과 유물들은 이제 탈레반이 아닌‘경제
이익’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고 인도
언론 뉴스트랙(News Track) 인터넷판은 9
월 25일 보도했다.
문제의 유적지는 아프간 로가르(Logar)

주(州)의 메스 아이나크(Mes Aynak). 5세
기경 중국과 서역을 잇는 실크로드의 요충
지로 최고의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메스 아
이나크의 위기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아프간 정부는 메스 아이나크에 매

장된 구리에 주목, 광산 채굴권을 경쟁 입
찰에 부쳤다. 전쟁 후 국가재건 비용을 조
달하기 위해서였다. 세계 제2위의 구리 매
장량으로 유명한 메스 아이나크의 채굴권
입찰에는 캐나다ㆍ미국ㆍ러시아ㆍ중국 등
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달려들었고,
중국이채굴권을차지했다.
중국 국영기업인 광물개발공사(이하

‘MCC’)는 입찰 당시 경쟁기업보다 10억
달러나 많은 34억 달러(약 3조9000억원)를
써냈다. 아프간 사상 가장 많은 외자 투자
액이었다. 이 계약으로 중국은 30년간
1100만t에 이르는 구리를 채굴할 수 있게
됐고,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연간 4억 달러
규모의수익을얻게 됐다. 
그러나 국제 여론이 심상치 않았다. 구

리 매장층과 고대불교 유적지 사이의 거리
가 1㎞ 남짓에 불과했고, 채굴은 필연적으
로 고대불교 유적지 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중국은 2009년부터 메스
아이나크를 본격 개발할 예정이었지만, 국
제 여론에 떠밀려 3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시한은올 12월 말까지다.
2011년 여름부터 이 과정을 영상에 담고

있는 브렌트 후프만 교수는 9월 22일 미국
언론 CNN에“아프간의 지정학적 가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중국 기업의 손에 파
괴될 위기에처했다”고경고했다.
MCC는 낙찰 전까지메스 아이나크에문

화유산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3년이
나 유예기간을 줬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이
다. 강경 이슬람 국가인 아프간 정부 역시
메스 아이나크를 1조 달러에 이르는 광물
자원 개발의본보기로삼고 싶어한다.
한편 인도 언론 뉴스트랙은 미대사관 소

속 고고학자 라우라 테데스코 박사의 말을
인용, “중국국영 광산업체가 채굴을 시작
하면, 메스 아아니크 지역의 불교유적지는
파괴될것이 자명하다”고 전했다.
“메스 아이나크는 2600여년 된 불교유
적”라고 강조한 테데스코 박사는“특히 5
세기께 꽃핀 불교문화는 200개 이상의 거
대 불상과 사원들을 남겨놓았다”며“실크
로드 시대에 구리를 한반도에까지 수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있고, 청동기 시
대 유물도 묻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구리 광산이 있는 부근은 아프간 국립고

고학연구소와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2009
년부터 발굴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 지역
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6세기 사이에
도 채굴이 이루어지던 곳으로 추정되는데,
이곳에서 벽화와 수백 점의 조각상이 발견
됐다.
이중에는 높이가 5m에 이르는 와불도

포함돼 있고, 높이 9미터 이상인 사리탑과
검은색과 붉은색 물감으로 그린 프레스코
벽화, 보석으로장식된석고상등도 있다.
영국 온라인 매체인 메일온라인은“광산

채굴이 시작되면 유적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최대한 유물들을 발굴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메스 아이나크를 위협하는 것은 채굴만이
아니라, 가난한 지역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벌이고 있는 밀반출도 우려할 만한 수준”
이라고덧붙였다. 오종욱편집위원

아프간, 불교유적 파괴 또 시작되나

(좌)아프간로가르(Logar) 주(州)의메스아이나크(Mes Aynak). 5세기경중국과서역을잇는실크로드의요충지로최고의불교문화를꽃피웠던메스아
이나크유적지(우)유적지에서발견된고대불상들

파드마나브흐 자이니(Padmanabh S.
Jainiㆍ89) 美 UC 버클리대 교수는 불교
와 자이나교를 중심으로 한 인도 슈라마
나[沙門] 전통연구의세계적권위자다. 
1923년 인도 카르나타카 주에서 출생

한 자이니 교수는 영국 런던대를 졸업하
고 1959년〈아비달마 디빠〉사본의 교정
과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바
라나시 힌두 대학과 영국 런던 대학에서
강사로 재직했으며 미국 미시간 대학을
거쳐 1972년부터 1994년까지 UC 버클리
대불교학담당교수로재직했다. 
자이니 교수는 반세기에 걸친 학문적

여정을 통해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 사본
의 연구로 세계불교학계에 큰 공헌을 남
겼다. 
특히 자이니 교수가 1959년 펴낸〈아비

달마디빠(Abhidharmadipa)〉교정본 출
판은 프라단 교수의〈아비달마구사론
(1967)〉출판과 함께 이 분야의 기념비적
인사건으로평가받는다.
당시 서구 불교학계는 19세기 이후 실

비안 레비 등을 중심으로 네팔 사본에 근
간한 산스크리트 교정본 출판을 지속해
오고 있었기때문이다.
그러던 중, 근대 불교 사본연구에 큰 획

을 그은 라훌라 상끄르티야야나가 티베트
샤루사에서 갖고 온 불교 논리학 관련 마
이크로필름으로 인해 산스크리트어 사본
연구에새로운전기를맞는다. 
유능한 편집자를 물색중이던 자야스왈

연구소는 당시 바라나시 힌두 대학의 빨
리어 강사였던 20대의 자이니에게〈아비
달마디빠〉의편집과교정을위탁했다. 
교정을 시작한 자이니 교수는 당시 사

본 수집 차 네팔로 가던 런던대 존 브라프
교수의 눈에 들었고, 영국 유학을 권유 받
았다. 런던으로 자리를 옮긴 자이니는 신
속하게〈아비달마디빠〉의 교정 작업을 마
무리 짓고 1959년에 런던대 박사 학위 논
문으로제출했다. 
1930년대 아비달마 관련 학계에는 이렇

다할 새 교정본의 출판이 없었다. 그러던
차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서론과 빨리
아비담마 및 프라단 교수의 미발표 구사
론 교정 원고까지 참조하며 각주에 공을
들인〈아비달마디빠(Abhidharmadipa)〉
출판은 세계 학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
이었다. 
사본 발굴과 출판을 통해 근대불교학을

개척하던 자이니 교수는 1980년대 초 자
타카 문학의 동남아시아적 전개에도 주목
했다. 이러한 관심으로 1981년과 1985년
빨리성전협회를 통해〈빤냐사 자타카
(Pannasa-Jataka)〉교정본과 번역본을
출간했다.
〈빤나샤 자타카〉는 태국 미얀마 캄보디

아 등에서 빨리어로 구전돼 오던 50개의
전생담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빨
리어〈자타카〉와 달리 불교가 동남아시아
로 유입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역불교
인들의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각색된 지
역판 전생담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문헌
자료다. 
자이나 교수는 세계 불교학계에서는 보

기 드문 인도출신의 불교학자이지만 태생
적으로 자이나 교도였다. 그래서 다른 학
자들이 가질 수 없었던 독특한 시점을 확
보할 수있었다. 

그는 인도사상자를 비판적 관점이 아
닌 모국인으로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
보면서도 불교나 자이나교 등을 사문(沙
門) 전통이라는 인도사상의 큰 흐름에서
파악했다.
자이니 교수의 대표적 저서로는

〈Abhidharmadipa with Vibhasapra-
bhavrtti(1959)〉, 〈Millinda-tika(1961)〉,
〈Saratama(1979)〉〈The Jaina Path of
Purification(1979)〉, 〈Gender and
Salvation(1991)〉등이 있으며, 최근 그의
반세기에 가까운 불교, 자이나교 연구를
〈Collected Papers on Jaina Studies(2000)〉
와〈Collected Papers on Buddhist
Studies(2001)〉의 논문집으로 묶어 출간
했다. 
이 가운데〈자이나 청정의 길 (The

Jaina Path of Purification)〉은 인도사상
사를 다시 파악하고자 하는 자이니 교수
의 균형 잡힌 시각이 잘 반영돼 있다. 이
책에서 자이니 교수는 방대한 분량의 원
전 연구에 기초해 브라흐마나와 슈라마나
두 전통을 종횡으로 넘나들며 해탈이라는
인도문명 전체의 관심사에 대한 자이나교
적 해법을 교리와 역사, 문화적 배경에 이
르기까지 특유의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필
치로 기술했다. 

이나은기자oasis1983@hyunbul.com

슈라마나 전통연구 권위자

세계의 불교학자(35)

파드마나브흐자이니
美 UC 버클리대 교수

운석에 조각한 사천왕상이 발견돼 눈길
을끈다. 
나치 독일 친위대(SS) 탐사대는 9월 26

일(현지시간) “1938년 티베트에서 손에 넣
은 사천왕상이 운석을 조각한 것으로 밝혀
졌다”고밝혔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구원들은 아리안

주의의 기원을 찾기 위한 탐사활동에 나섰
던 SS탐사대가 독일로 가져온 이 사천왕상
이 24㎝ 높이의 작은 크기이지만 무게가
10.6㎏에 달한다고학술지를통해 밝혔다.
연구원들은“북방을 수호하는 다문천왕

을 묘사한 조각상의 재질 분석 결과 철과

니켈이많이들어있는아탁사이트운석조
각을새긴것으로드러났다”고발표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대학의 엘마 부흐너

는“이 조각이 1만5000년 전쯤 몽골과 시
베리아 접경지대에 떨어진 철질 운석의 파
편을 쪼아 만든 것”이라며“이 운석 파편
들을 금광 탐사자들이 1913년에 처음으로
공식 발견했지만 전에도 오랜 세월에 걸쳐
이 운석의 파편들이 수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각상의 연대는 정확한 추정이 불가

능하지만 조각 양식이 티베트의 11세기 본
문화와연계된것으로파악됐다.

친위대장 하인리히 힘러의 지원 아래 동
물학자이자 인종학자인 에른스트 셰퍼를
대장으로 전원 SS대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탐사대가 이 조각상을 획득한 경위
는알려지지않고 있다.
다만 나치의 어금꺾쇠 십자기장 모양으

로 불교에서 행운을 상징하는 만자(卍)가
다문천왕의 가슴에 새겨진 것이 탐사대의
관심을끌었을것으로보인다.
부흐너는“‘철인’으로 이름 지어진 이

조각이 운석에 새겨진 인간의 형상으로는
알려진유일한것”이라고말했다.
이 조각상은 현재 독일 민간 컬렉션이

소장하고 있으며 학술연구용으로만 공개
되고 있다. 이나은기자

운석에 새겨진 1천년 전 티베트 사천왕상

자이나교태생인도출신불교학자

산스크리트·빨리어사본연구

동남아시아자타카문학도전개

中광물개발공사, 오는12월메스아이나크구리광산본격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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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독일친위대탐사대가1938년티베트에서
손에 넣은 사천왕상. 운석에 조각한 것으로 24
㎝높이의작은크기이지만무게가10.6㎏에달
한다.

나치 독일 친위대 발견, 현재 독일 컬렉션에 공개


